
  정동신 기자 |   승인 2021.01.28 |   9면

HOME  지역  경기남부

연천군, ‘연천임진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
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연천군은 지난 26일 오후 상황실에서 김광철 군수를 비롯해 최숭태 군의
회 의장, 국립생태원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현(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연천임진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김재현 교수는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만의 
차별화된 추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세부 전략으로는 관리조직 
운영, 연구 및 보호활동, 지속가능발전 교육, 생태관광, 국내외 네트워크 협
력 분야에 대한 분석 내용과 함께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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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박진영 국립생태원 보호지역연구팀장은 "생물권보
전지역으로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더불
어 지역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지역주민과 연계한 브랜드사업이 필
요할 것 같다"며 "생물권보전지역이 연천군 발전의 방향성을 이끄는 수단
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본 용역을 통해 연천군 생물권보전지역의 바람직한 관리와 
지속가능한 보전, 발전 및 지원 기능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의 틀을 만들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
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국내에서 7번째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확정
된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은 DMZ를 제외한 연천군 전 지역인 584.12
㎢(핵심구역 63.69㎢, 완충구역 208.1㎢, 협력구역 312.33㎢)가 지정됐다. 임
진강·한탄강을 중심으로 강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는 문화재구역,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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